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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정의’에 신성성을 부여한다.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이야기 속의 ‘정의의 사도’ 부터 시작해 사람들은 매우 어린시절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요구 받는다. 과거의 진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쓸모 없는 개념이 되어버리거나 심지어는 거짓이 되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개념을 향유하는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라는 개념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무적의 개념처럼 보인다. 저자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자 한다. 
그는 각 장의 첫 테마에서는 인문학도라면 한 번쯤 들어 보았을 철학자와 그의 대표적인 논리에 대해 다룬다. 예시로 2장의 초반부에서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 소개한다. 양적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주장은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 내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수결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뒤 이은 테마에서 샌델은 과연 벤담의 공리주의가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개인의 권리와 행복의 가치의 동등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리주의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벤담의 뒤를 이어 등장한 존 스튜어트 밀은 양적 공리주의자였던 벤담과는 달리 개개인의 선호가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던 질적 공리주의자였다. 밀은 벤담이 놓친 부분에 대해 보완성을 갖는 공리주의자였지만, 샌델은 밀의 철학에도 역점이 있다는 사실을 각종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 
[bookmark: _GoBack] 범인들에게는 명성있는 철학가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않다. 유아기때부터 해온 행위의 연장선과 같이, 특히나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젊은이들이라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공리주의가 현실의 상황에 반영되었을 때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례를 접하게 될 때, 범인은 비로소 자기를 싸고있는 막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샌델은 책에서 정의에 대한 통념을 뒤흔든다. 혹자는 이를 두고 샌델은 과거 철학자의 사상을 비판하기만 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내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정의의 개념을 와해시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거나 개인의 가치관에 혼란을 두는 것에 있지않다. 그는 정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반추하기를 원한다. 이로 하여금 더 나은 정의,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꿈꾸는 것이다.
